
■무산 대종사 주요 연보
1932년 경남 밀양 출생

1957년 밀양 성천사 인월 화상에게 사미계 수지

1960년 밀양 금오산 토굴서 6년 고행

1966년 <시조문학> 통해 시조시단 등단

1968년 범어사 석암 율사 계사로 비구계·보살계 수지

1977년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 취임

1989년 낙산사서 오도. 오도송‘파도’를 짓다

1992년 신흥사 회주가 돼 설악산문 재건을 시작

1997년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설립·만해대상 시상

1998년 백담사 경내 무문관‘무금선원’개원

2000년 신흥사에‘향성선원’개원

남설악 진전사 복원

2002년 백담사에 조계종‘기본선원’개원

2003년 인제군 북면 용대리‘만해마을’설립

2011년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조실 추대

2014년 조계종 기본선원 조실 추대

2015년 조계종 원로의원 피선. 대종사 법계 품수

2018년 세연을 거두고 5월 26일 오후 5시 원적

■무산 대종사 추모 일정
초재 6월 1일 오전 10시 신흥사

2재 6월 8일 오전 10시 백담사

3재 6월 15일 오전 10시 낙산사

4재 6월 22일 오전 10시 만해마을

5재 6월 29일 오전 10시 진전사

6재 7월 6일 오전 10시 건봉사

7재 7월 13일 오전 10시 신흥사

그어느날도산것같지않다며늘빈틈없는하루를꿈꾸던노장. 이제그

는 뜨는 해도 없고 지는 해도 없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 더 이상 그 좋은 문

자도 그 깊은 음성도 일체 전하지 않는다. 그 문자와 음성의 주인이 자리를

옮기고나니그문자와음성이많은질문으로남는다. 노장에게여쭈어볼시

절이분명있었건만그좋은시절을놓치고, 뒤늦게뜨거운불앞에앉아그

뜻을여쭈어본다. 5월 26일원적에든무산대종사의만다라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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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어느날그하루도산것같지않고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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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득한성자
조오현

설악당무산대종사의원적을추모합니다.

설악산신흥사조실무산대종사가5월26일법랍62년, 세수87세로원적에들었다. 무산대종사는최근까지신흥사조실이자조계종종립기본선원조실을맡으며후학양성은물론쉼
없는수행을이어왔다. 또한1968년부터한국불교를대표하는시조시인으로만해사상실천선양회를설립해‘만해대상’‘만해축전’등을만들어새로운포교의장을열었다. 그공로로무
산대종사는제23회조계종포교대상을수상했다. 본지가촬영한위사진은2011년10월25일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열린시상식에참석한무산대종사모습. 사진=박재완기자


